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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학과에서 개최한 문화탐방이었기에 많은 부담과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북경에 가기 전에 우리 조는 미리 모여서 사전조사를 통해 관심있는 곳, 가보고 싶은 곳, 꼭 가야만 하는 곳 등을 토대로 일정을 계획했다. 
 우리는 북경에 도착하자 마자 조별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먼저 이동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호텔 이름과 달리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택시기사와 같이 헤맸었다. 우리 조원 중 한 명이, 택시에 카메라를 두고 내렸었는데, 나는 하필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그 택시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 후  나는 영수증을 계속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갖았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저녁먹으러 인띵치아오(银锭桥)를 갔다. 이 또한 조별로 각 조의 방법대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때 우린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다른 조를 만나게 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조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다 만나게 되었다. 첫째 날 정신 없이 나와서 카메라를 가져가지 못해서 참 아쉬웠다. 우리가 간 식당은 술집가게들이 쭉 있는 곳에서 밥집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다. 첫째 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둘째 날은 정말 추위로 하루 종일 떨었던 기억만 난다. 우리는 버스를 빌려 만리장성과 용경협 코스를 돌았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던지 만리장성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흔들리는게 느껴질 정도였다. 셋째 날부터 우리가 미리 일정을 계획 했던대로 움직였다. 오전 9시에 나가서 오후 10시 30분에 들어오는 빡빢한 일정 덕분에 하루가 몇 일 같이 느껴졌다. 실은 그만큼 많이 힘들기도 했다.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고, 가끔은 택시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택시기사들의 발음은 정말 ‘왈왈’ 되는걸로 밖에 안들려서 오히려 지하철이 편한경우도 있었다. 버스는 1원(元),지하철 2 원(元),택시는 기본요금 10 원(元)에 1公里에 2원(元)씩 추가되었다. 거리 곳곳에는 삼륜차도 아직 많았다.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가격이므로 얘기를 잘 해야 한다. 우리 조는 10원(元)을 5원(元)에 깍아서 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사람당 5원(元)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돈 좀 나갔었다. 우리 같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말해야 한다. 

 이번 문화탐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천안문광장 남쪽에 위치한 모택동주석 박물관이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돈 주고 짐 맡기는 곳이 따로 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가방, 카메라 등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고 들어갔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안도 심했었다. 딱 들어가자마자 모택동의 시신이 박제가 되어 있었다. 모택동의 유체는 오성홍기에 둘러싸여 배례실의 수정관에 안치되어 있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물을 박제한건 세 명밖에 없다고 한다. 이 곳은 오전에만 개방하고, 국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날씨가 안 좋을때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한다. 이곳을 다 구경하고 천안문광장에서 왕푸징(王府井)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며, 지하철이며 공안(公安)에 의해 다 막혀 있어서 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는 지금 국기계양식을 핑계로 기본요금이면 갈 곳을, 네 배나 불렀다. 정말 어이없었지만 왕푸징에서 모이기로 한 교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주고 가야만 했었다. 자금성 앞이며 천안문광장 주변 일대가 사람도 통제하고 차량도 통제했었다. 무심코 느끼지 못했었지만, 이 광경을 보고 공산당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수수（秀水）시장이었다. 황당하게 첨부터 가격을 높게 부르는 팔려는 사람들과, 터무니 없이 싸게 살려는 우리들의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장님은 정말 기분 나쁜 듯이 빨리 가져가란 식으로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장님은 쩨쩨하다면서 주신 분도 있었다. 

 정말 아쉬웠던 곳 또한 있다. 이화원(颐和园)이다. 너무나 넓어서 북궁문(北宫门)으로 들어가 동궁문(东宫门)으로 나와서, 북쪽과 동쪽밖에 구경을 못했기 때문이다. 실은 정말 많이 지치기도 하여서 전부다 구경할 엄두도 안났었다. 이화원(颐和园)은 서태후가 말년에 자신이 은거할 장소로 재건하였는데, 이때 해군비를 탕진하여 결국 청의 멸망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저는 북경에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사를 통해 온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단체 관광버스를 통해 관광지를 돌아다녔었는데, 주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려다 보니 정작 나중에 내가 봤던 것, 그때 느꼈던 것들이 오래 가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문화탐방에서 좋았던 것은 직접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계획하여 조사해와서, 유적지를 갈 때마다 그 곳에 대해 알아 온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 없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인거 같다. 물론 의견이 달라서 고민하고 얘기했던 적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문화탐방에 갔던 대부분이 만족해 했고 나 또한 만족했다.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값진 것임을 피부로 와 닿게 해준 시간들이었다. 
